
다이쇼오보오 등, ‘샐리폭스클럽’ 결성하고  

“마더 오브 오거닉” 브랜드 상품판매 

미국의 곤충(昆蟲)박사 샐리폭스(Sally Fox) 여사(女史)가 교배(交配)로 만들

어 낸 “오거닉 코튼(organic cotton)”을 100% 사용한 상품을 제조ㆍ판매하게 

된 다이쇼오보오(大正紡) 등 6개사가 샐리폭스클럽(club)을 만들었다. 그리고 

그 상품은 “마더 오브 오거닉(Mother of Organic)” 브랜드로 판매하고 있다. 

2007년 1월 18일에 도오꾜오의 시나가와(品川) 프린스호텔에서 총회를 열

고, 클럽을 공식적으로 만들었다. 오오사까 타월산지의 메이커 ‘죠오간(成願)’

과 의료품 등의 기획ㆍ제조ㆍ판매ㆍ수입도매업자이기도 한 ‘에프엘에스

(FLS)’가 중심이 되었으며, 다이쇼오보오, 씨아이패브릭(C.I. Fabric) 등 6개사

가 참가하고 있다. 

상품은 도오꾜오 빅사이트(Big site)에서 개최된 인터내셔널패션페어

(International Fashion Fair: IFF)의 부스(booth) 두 개에 멤버 각사의 상품을 전

시하고, 바이어나 방문객에게 피로(披露)하였다. ‘죠오간’은 배스(bath), 페이스

(face), 워시(wash)용 타월과 타월머플러(towel muffler), 무릎덮개 등의 타월제

품 외에도 타월켓(towelket), 하프켓(halfket), 필로케이스(pillow case) 등의 침장

품(寢裝品), 기프트(gift) 등을 출품하였다. 

‘죠오간’은 6년 전에 타월, 침장분야로 “마더 오브 오거닉” 상표를 등록하

고 있었으며, 에프엘에스도 의료(衣料) 등의 분야로 오거닉 상품을 등록하고 

생산하고 있었다. 



샐리폭스클럽은 2006년 9월부터 면사를 생산하여 판매하는 다이쇼오보오

의 제의로 결성하게 되었다. 앞으로는 백화점, 양판점(量販店), 기프트, 생활

잡화(生活雜貨) 체인(chain) 등에서 널리 판매하게 되었다. ♣ 

 


